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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동자·노조·안전무시가한화의신용과의리인가”
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, 그룹 규탄대회 열어 …“강한 노조가 생명·임금·복지 지킨다”

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일

하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

뛰어넘어 민주노조를 무시하

고, 교섭조차 제대로 하지 

않는 한화그룹에 경고하기 

위해 모였다.

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

테크윈지회와 전국화학섬유

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한화

토탈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

월 19일 서울 중구 장교동 

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‘노동자 안전과 

노동조합 무시하는 한화그룹 규탄대회’

를 열었다.

노조 삼성테크윈지회와 한화토탈노동

조합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으로 한화그

룹의 민주노조 파괴 정책으로 고통을 겪

고 있다. 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사측의 

복수노조를 이용한 차별대우와 교섭 공

전, 방위사업장 쟁의행위 금지법을 악용

한 임단협 태만으로 3년째 교섭을 마무

리하지 못하고 있다. 한화그룹은 한화토

탈 노동조합 요구안에 안을 제시하지 않

고 2018년 교섭을 지금까지 끌고 있다.

한화 대전공장에서 지난해 11월 폭발 

사고로 세 명의 젊은 노동자가 목숨을 

잃었다. 테크윈지회 등은 숨진 노동자들

이 사측에 ‘위험요인 발굴서’를 통해 

폭발을 일으킨 유도무기 추진체에 대한 

사고 위험 의견을 전했지만 무시해 사고

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.

맹진석 화섬노조연맹 한화토탈 노동

조합 위원장은 “소통은 서로 오해 없이 

얘기하자는 뜻인데, 경영진은 자기 말대

로 하자는 의미로 소통이라는 말을 쓰고 

있다”라며 “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나

면 현장과 소통해 원인을 찾고 보강하고 

재발을 막아야 한다. 그게 경영진의 역

할이다”라고 비판했다.

맹진석 위원장은 “노동조합은 안전

은 뒷전이고 이윤을 위해 제대로 조치하

지 않고 빨리 공장을 돌리려는 경영진에 

맞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. 죽

지 않기 위해 강한 노조를 만들어야 한

다”라고 강조했다.

정병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장은 

“한화종합화학 노동조합은 ‘나 하나쯤

이야’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, 둘 조합

원이 이탈해 결국 붕괴했다. 임금과 복

지가 30% 넘게 축소되는 결과로 돌아왔

다”라고 상기했다.

정병준 지회장은 “테크윈과 토탈 노

동자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

단결해 임금과 복지를 지켜

야 할 운명에 처했다. 민주

노조로 우리 권리를 지키고, 

회사의 불법과 경영 부조리

를 감시하는 투쟁에 모두 함

께 나서야 한다”라고 호소

했다.

엄강민 노조 부위원장은 

격려사를 통해 “세 명의 노

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전공

장 사고로 한화그룹의 부도덕한 철학과 

부실한 경영 실력이 드러났다. 이면에 

노동자 무시와 노동조합 혐오가 깔려있

다”라고 지적했다.

엄강민 노조 부위원장은 “한화그룹

은 삼성테크윈지회, 한화토탈노조 등 그

룹 안 민주노조와 교섭하지 않겠다는 본

색을 드러내고 있다. 한화 자본의 오만

함, 부도덕함, 불법 경영을 넘어 민주노

조 사수를 위해 단결하자”라고 조합원

들을 격려했다.

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한 한화그룹노

동조합협의회 소속 노동자들은 “한화그

룹에 노사관계 파행과 안전불감증에 관

한 책임을 묻는 투쟁에 흔들림 없이 연

대하고 투쟁하겠다”라는 결의문을 낭독

했다. 신환섭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

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차원

에서 한화그룹 민주노조 탄압 관련 대책

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


